BR5984

고객 명단의 중요성                                        16-06-18

약 4년 전에 저는 손님 한 분을 모시고 팜 스프링 (Palm Spring)에 있는 양식  식당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위이트레스가 우리를 죄석에 앉힌 후  간단히 삭당을 소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4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식당은 스테이크 전문 식당이어서 상호 자체에 스테이크라는 단어가 끼어 있었습니다.  간단한 소개가 끝난 후 그 아가씨는 앞으로 좋은 소식을 일려드리기 위하여 명함을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별 생각 없이 제 명함을 주웠습니다. 물론 제 명함에는 제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 지금까지 4년 여 동안 매주 그 식당은 저에게 이메일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한 할인, 발렌타인 데이 스퍄샬 매뉴, 또는 명절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그 식당을 다녀간 소식 등등 매주 빼놓지 않고  이메일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가지는 못할지언정 제가 팜 스프링근처에 가면 그곳에 들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오랜지 카운티에 있는 한인 운영의 스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도 매월 한두 번은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식당도 많은 고객 명단을 확보하여 식당에 관한 소식을 간략하게나마 수많은 고객에게 보냅니다.  “스시 전문가인 일본인 스시맨이 새로 왔으니 그 사람의 솜씨를 맛보시라”  또는  “이번 토요일에는 섹스폰의 명 연주가가 식당에서 고객을 위하여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의 소식을 보내옵니다.   그 식당 주인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저는 이메일 통지나 소식을 그 식당으로부터 받을 때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매년 실시되는 “오랜지 카운티 최고 스시식당”을 선정하는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습니다. 다른 식당은 그런 캠페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친구의 삭당은 4년 연속 오랜지 카운티 최고 스시식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식당은 호숫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갈 때마다 성업 중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시도 스시이거니와 그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는 이메일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칼럼을 방송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제 칼럼은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남가주에서는 일주에 2회 아침저녁으로 방송됩니다. 그러고 중국의 할빈, 미국에서는 하와이, 시애틀, 샌프랜시스코, 동해안 서해안 일대에 방송됩니다.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배부하는  곳은 한극어 방송국과 한국어 신문사들로서  20곳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제 칼럼을 듣거나 읽는 분들의 수는 최소한 만 명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당연히 격려하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기도 하지만 가끔 뉴질랜드와  중국의 베이징과  청도에서도 이메일을 보내주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잔파를 타고 확산되는 매체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요즈음 온라인 으로 샙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샙핑몰을 통헤서 억대의 재산을 30대 초반에 성취한 힌인 청년도 있습니다. 어느 업체든지 찾아오는 고객으로부타 명함을 얻는 일이 간단합니다. 명함은 주자고 인쇄한 것이기 때문에 명함을 정중히 요구하면99%의 고객이나 방문객은 흔쾌히 줍니다. 받은 명함의 에메일 주소를 즉시로 컴퓨터에 입력해놓으면 순식간에 수천수만 고객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동포들께서 운영하시는 업소마다  고객으로부터 명함을 얻고 수많은 고객에게 돈 안드는 홍보와 광고를 하셔서 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시기 바랍니다. 끝
